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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C, 하루 100만배럴 감산 논의
국제유가 3개월 사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 … 최저수준 70-90달러 정도

전세계 원유 공급의 40%를 책임지는 석유수출국기구(OPEC)가 최근 유가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감

산에 돌입할 전망이다.

OPEC 회원국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10월2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인 OPEC비상회의에서 하루 산

유량을 100만배럴 이상 감산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.

차킵 켈릴 OPEC 의장은 10월18일 알제리 남부 타만라세트에서 “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면 대폭적인 

감산을 해야 한다”라고 말했다.

또 “국제유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저가는 배럴당 70-90달러 수준이다”고 

말했다.

켈릴 의장은 10일17일 “원유 감산은 계약문제 때문에 즉각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감산 결정이 내려지고 40

일 이내에는 실행될 것으로 본다”고 언급한 바 있다.

OPEC가 대규모 감산을 모색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불과 3개월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는 등 상황이 

심각하기 때문이다.

서부 텍사스산 원유(WTI)는 7월 배럴당 147.2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0월 셋째 주에는 장중 

68.57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3개월 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.

OPEC 회원국 중 2위 산유량을 자랑하는 이란의 모하마드 알리 하티비 OPEC 대표 역시 “OPEC가 하루 산

유량을 적게는 100만배럴, 많게는 300만배럴 가량 감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”이라면서 “정확한 감산 규모에 

대해서는 회의에서 논의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압둘라 알-아티야 카타르 석유장관도 “현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적절한 국제유가는 배럴당 

80-90달러 수준이다”라며 “현재보다 하루 산유량을 최소 100만배럴 줄여야 한다”고 말했다.

하지만, OPEC의 감산 정책이 확정되더라도 유가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.

두바이에 본사를 둔 PFC에너지의 라자 키완 연구원은 “OPEC가 비상회의에서 100만배럴 이상의 감산 방침

을 밝힐 것으로 본다”며 “하지만, 수요 감소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유가 하락의 흐름을 되돌리진 못

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OPEC는 세계 금융위기로 유가가 급락하자 당초 11월18일에 열기로 했던 비상회의를 10월24일로 앞당겨 개

최키로 했다. 13개 회원국의 9월 하루 평균 산유량은 3247만배럴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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